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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1~4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여 2025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이행해 나가기로 함.

 - 이번 아세안 순방은 2025년 대아세안 협력 비전인 CSP 비전 천명 이후 첫 아세안 순방으로, 이재명 정부

의 본격적인 대아세안 행보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한-싱가포르 FTA 기반 전통 협력을 넘어 FTA 개선 협상과 인공지능(AI)·소형모듈원

전(SMR) 등 미래전략산업 MOU 체결을 통해 신통상 규범과 AI 생태계 협력을 본격화한 계기로 평가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FTA 개선 협상 개시와 더불어 △AI, △공공안전, △지식재산, △과학기술, △SMR  

등 5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기존의 협력 의제를 제도화함. 

 - 또한 양국은 글로벌 모펀드(K‑VCC)와 한‑싱 AI 얼라이언스 등 투자 및 AI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공공 부문 중심의 협력을 산업·민간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 이번 한-싱 정상회담은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투자 협력을 넘어 △공급망, △디지털, △그린 경제를 포괄하

는 ‘경제안보형 신통상 의제’를 협력의 핵심 산업축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국정부는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FTA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전략 분야로 협력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둠.

 - 양국은 ‘한·필 무역·투자·경제협력 MOU’를 체결해 장관급 ‘한·필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경협위 의제를 조선·반도체·전기전자·디지털경제 등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부는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인 △평화‧안보의 닻, △번영의 회랑,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CSP 비전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함.

▶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2026년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위한 성과 달성의 해로 규정하고 대화상대국

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인바, 한국정부는 의장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핵심 의제와 연계된 디지털, 녹색전환, 공급망 안정화 분야의 협력사

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한-아세안 협력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최전선에 있는 필리핀 정부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선 과제로 ‘남중국해 행동규범’의 타결을 강조하는바, 해양안보 협력에 가중치를 둘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가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만큼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협력 의제 설정 시 주

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이를 고려하여 한-아세안 협력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

가 있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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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1~4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여 2025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이행해 나가기로 함.

- 이번 아세안 순방은 2025년 대아세안 협력 비전인 CSP 비전 천명 이후 첫 아세안 순방으로, 이재명 정부

의 본격적인 대아세안 행보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한국정부는 2024년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수립함.

◦ 2025년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는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으로 CSP 비전을 제시

했으며, 이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

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라는 세 축으로 구성됨.

- 본고에서는 한-싱가포르 정상회의, 한-필리핀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한국의 싱가포르, 필리

핀, 나아가 대아세안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한-싱가포르 정상회의

가.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 경과

■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후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KSFTA)을 토대로 무역 및 투자 중심의 

전통적 경제협력을 심화해왔으나, 미래지향적 협력 구조로의 다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투자·인적교류를 확대해왔으며, 싱가포르는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물류 및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TI)는 2006년 발효된 KSFTA가 양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며 

경제 관계 심화의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함.1)

- 다만 그동안 양국 협력은 교역 및 투자, 관광 등 전통적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2)

1)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2026. 3. 2.), “Joint Statement on the launch of negotiations on the upgrad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검색일: 2026. 3. 9.).
2) Park and Teo(2025), “Singapore–Sou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Onward to a Whole-of-Society Approach,”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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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하에 양국은 20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미래 협력 의제를 공식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협력 범위가 본격 확대됨.

- 양측은 20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 시 △그린 선박,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등 미래 협력 

산업을 양국 협력 의제로 공식화함.3)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FTA 개선 협상 개시와 더불어 △AI, △공공안전, △지식재산, △과학기술, △SMR 

등 5개의 MOU를 체결하면서 기존의 협력 의제를 제도화함.

-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번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의 정상회담이 한‑아세

안 CSP 비전 이행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함.4)

◦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목적을 CSP 비전의 구체적 실현에 두고 있으며, 아세안 역내 금융·기술 허브

인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그 이행의 출발점임을 브리핑을 통해 밝힘.5)

◦ 싱가포르 외교부는 싱가포르가 한-아세안 경제 관계의 ‘조정국(Country Coordinator)’으로서 한국의 CSP 

비전을 환영하며, 2026년 예정된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협상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것임을 명시함.6)

나. 정상회의 성과

■ [양자 FTA 개선 협상 개시]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은 발효 20주년을 맞는 KSFTA를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함.

- 양국 정상은 2026년 3월 2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KSFTA 개선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공식 채택하였음.

- 로렌스 웡 총리는 현행 KSFTA를 미래지향적이고 양국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함.7)

◦ 이에 따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공식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함.8)

■ 이번 개선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공급망 회복력, △그린 경제 및 탈탄소화, △디지털 무역 

및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정비(MRO)를 4대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진행될 예정임.

- 양국은 이번 개선 과정에서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핵심 분야의 규칙부터 우선

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ingapore(2025), “Joint Statement of the ROK-Singapore Strategic Partnership”(검색일: 2026. 3. 9.).
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6. 3. 2.), 「정부, 싱가포르와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검색일: 2026. 3. 6.).
5) 대통령실 보도자료(2026. 2. 27.),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관련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검색일: 2026. 3. 6.).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ingapore(2026. 3. 2.), “State Visit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Jae Myung, 1 

to 3 March 2026”(검색일: 2026. 3. 9.).
7) CNA(2026. 3. 2.), “Singapore, South Korea to work towards upgrading free trade agreement”(검색일: 2026. 3. 9.).
8)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2026. 3. 2.), “Joint Statement on the launch of negotiations on the upgrad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검색일: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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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선하는 ‘모듈식(modular)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함.9)

◦ 분야별로 △바이오·제약 공급망 협력 모델 구축, △디지털 세관 절차 간소화, △한국기업의 아세안 그

린경제 진출 기반 마련,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설정됨.10)

- 양국은 단계적 협상 방식을 병행하여 서비스, 투자 환경 개선, 규제 투명성 확보 등 추가적인 신통상 의제

를 협상 틀에 지속적으로 편입시킬 계획임.

■ [미래전략산업 MOU 체결: AI·디지털·과학기술]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MOU는 주로 AI·디지털·과학기

술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AI가 양국 협력의 핵심 축임을 공식화하였음.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간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자 및 우주위성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의 정책 공유 및 인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11)

◦ 양국은 이를 위해 부총리급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본격적인 역량 강화 협력

을 개시하기로 하였음.

-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싱가포르 홈팀과학기술청(HTX) 간 AI 및 디지털 

기술협력 MOU를 체결함.12)

◦ 양 기관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안전 혁신 분야의 공동 사업 발굴, 유망 스타트업의 이중사용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협력 내용으로 명시하였음.

- 한국 지식재산처(KIPO)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AI 전환 확산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AI 관련 지식재산 협력을 공식화하였음.13)

◦ 주요 협력 내용은 AI 기반 특허 심사 서비스 고도화, AI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AI 기술을 활용한 

IP 가치 평가를 위한 금융 및 산업 협력임.

■ [에너지·기후]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협력 MOU와 환경위성 자료 활용 MOU 연장 

체결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후 협력의 공식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양국 최초의 민간 원자력 협력 MOU를 체결하

여 싱가포르 내 SMR 적용 타당성 공동연구, 인력 훈련, 원자력 기술 정보 공유를 공식화하였음.14)

◦ 싱가포르 EMA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MR을 포함한 4개 에너지 전환 경로를 검토 중

이며, △SMR 연구, △역량 개발, △국제 파트너십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기금으로 74억 달러를 편성함.

9) Chosunbiz(2026. 3. 2.), “Korea and Singapore launch FTA upgrade talks, deepen SMR and AI cooperation”(검색일: 2026. 3. 9.).
1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6. 3. 2.), 「정부, 싱가포르와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검색일: 2026. 3. 6.).
11)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2026. 3.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검색일: 2026. 3. 9.).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도자료(2026. 3.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싱가포르 과학기술청(HTX)과 인공지능 기반 공공안전 혁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검색일: 2026. 3. 9.).
13)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 3. 3.), 「한-싱가포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협력의 지평을 열다!」(검색일: 2026. 3. 9.).
14) Energy Market Authority of Singapore 보도자료(2026. 3. 2.), “Korea Hydro & Nuclear Power and Energy Market Authority 

of Singapore to Cooperate on Civil Nuclear Energy Cooperation”(검색일: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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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립환경과학원(NIER)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2023년 7월 체결한 우주 및 지리공간 정보 

활용 MOU를 2029년 7월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데이터 공유, 월경성 대기오염 

모니터링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음.15)

◦ GEMS는 2020년 발사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대기질 관측 위성으로, NEA는 동 데이터를 동남아 연

무(haze) 모니터링 및 대기 확산 모델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투자 및 AI 협력 플랫폼 조성] 한국정부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AI·딥테크 모펀드

(K-VCC)를 조성하여 글로벌 자본에 대한 한국 스타트업의 접근 기반을 구축하기로 함.

- K-VCC는 싱가포르 VCC 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기반 위에 글로벌 민간 자본이 참여

하는 역외 모펀드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공공-민간 결합 투자 기반의 실질적 제도화를 가능케 함.

◦ K-VCC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이 펀드 운용을 직접 책임지는 주체로서 국내 벤처캐피탈(VC)과 

글로벌 투자자를 동일 펀드 구조 안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AI·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2억 달러 규모의 

1차 펀드 조성에 착수하며, 2030년까지 규모를 3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임.

- 이는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해외에 모펀드를 조성한 사례로서, 국내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싱가포르를 거점 

삼아 아세안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됨.16)

■ 양국은 AI 커넥트 서밋과 한-싱 AI 얼라이언스(AI Alliance) 출범을 통해 민간-학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AI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합의함.

- 2026년 3월 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I 커넥트 서밋(AI Connect Summit)에는 AI 기업, 투자자, 

연구자, 양국 정부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주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함.17)

- 해당 서밋에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기초기술 공동 연구, 

△고급 인재 교류, △공공안전 및 산업 현장 AI 활용 확산을 4대 협력 축으로 설정함.18)

◦ AI 얼라이언스는 K-VCC와의 연계를 통해 양국 AI·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을 통합적으

로 뒷받침하는 생태계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15) Th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of Singapore 보도자료(2023. 7. 31.),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of Singapore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검색일: 

2026. 3. 9.).
16) KoreaTechDesk(2026. 3. 3.), “Why Korea's First Offshore Fund-of-Funds is Landing in Singapore”(검색일: 2026. 3. 9.).
17) Yonhap News Agency(2026. 3. 2.), “S. Korea to create US$300 mln AI fund in Singapore”(검색일: 2026. 3. 9.).
18)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보도자료(2026. 3. 4.), “Korea, Singapore Agree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Startup Exchange 

and Joint Entry into ASEAN”(검색일: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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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필리핀 정상회의

가. 한-필리핀 관계 발전 경과

■ 필리핀은 1949년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국가로, 양국은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왔으며, 2024년에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당시 양국은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공급망·인프라·에너지·방산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2024년 12월 31일 한-필 양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됨.

- 한-필 FTA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달성했으며,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 경쟁국인 일본의 독점적 관세 지위에 근접하게 됨.

나. 정상회의 성과

■ 이 대통령은 양국 수교 77주년을 계기로 3월 3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여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전략 분야로 협력 저변을 확대하기로 함(표 1 참고).19)

- 이 대통령은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근거해 한국 방산기업의 필리핀 군 현대화사업에 대한 참여

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약정 개정으로 무기체계 유지와 보수, 후속 군수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조항이 보강됨에 따라 협력 범위가 

기존 수출 중심에서 운용 및 지원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둠.

- 양국 정부는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와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토대로 

원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문화·교육·인적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19) 청와대(2026. 3. 3.), 「3/3(화)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검색일: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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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0개의 약정과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무역·투자·경찰협력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디지털·혁신·지식재산 등 신규 협력 분야가 추가됨. 

- 약정 및 MOU 목록(총 10건): △디지털 협력 MOU,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MOU,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개정), △무역·투자·경제협력 MOU, △보훈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MOU, △농업협

력에 관한 MOU(개정),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 MOU, △필리핀 학교 내 외국어 특별 프로그램 

협력 MOU, △문화협력 MOU, △경찰협력 MOU(개정)

- 양국은 ‘한·필 무역·투자·경제협력 MOU’를 통해 장관급 한·필 경제통상협력위원회(이하 한·필 경협위)

를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한·필 경협위의 의제를 기존 포괄적 협력에서 조선·반도체·전기전자·

디지털경제 등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부는 2019~25년에 총 세 차례 한·필 경협위를 개최했는데, 한·필 경협위 상시 운영을 통해 통

상현안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1. 한-필리핀 정상회의 분야별 합의사항

분야 주요 합의사항 세부 내용

교역·투자 한-필 FTA 기반 교역·투자 확대 지식재산 협력 MOU, 농업 협력 MOU 체결

비즈니스 환경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소 필리핀 정부의 한국기업 투자 지원 및 규제 개선 의지 표명

인프라 필리핀 인프라 개발 정책 협력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한국 참여 확대

방산 방산 협력 강화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 기반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 참여

조선 조선업 협력 확대 조선강국 간 협력 강화 추진

원전 원전 협력 확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활용, 신규 원전 도입 협력 MOU

공급망·
핵심광물

핵심 광물 및 공급망 협력 핵심 광물 협력 MOU 기반 협력 강화

디지털·AI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협력 확대 디지털 협력 MOU 기반 AI·차세대 통신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교류 양국 국민 교류 확대 한국어 및 문화협력 MOU

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 및 치안 협력 경찰 협력 MOU, 코리안 헬프 데스크 운영

지역 협력 역내 평화·안정 협력 아세안 의장국 활동 지원, 지역 정세 협력

한반도 문제 외교·안보 협력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필리핀 지지

  

 자료: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양국 정상은 3월 4일에 개최된 한-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 투자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 기업들이, 필리핀은 금융, 유통, 식품 제조 등 기업들이 참여해 

협력방안을 논의함.

- 이 대통령은 제조업·에너지·인프라 현대화를 협력의 중심축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전기·전자, 에너지의 경우 필리핀의 풍부한 핵심광물을 한국의 첨단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함.

◦ 포럼에서 LX인터내셔널이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광산 환경 복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공로로 필리핀 환경

자원부(DENR)의 공식 표창을 수상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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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광산은 개발·생산·폐광·환경 복구 전 과정 수행 후 정부의 최종 복구 승인을 받은 첫 사례이자 한국

기업이 해외 광산에서 환경 복구를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음.21)

- 포럼을 계기로 양국 산업장관 임석하에 조선, 원전, 식품, 의료기기 등 총 7건의 민간 MOU가 체결되었으

며, 대표적인 MOU로는 ‘신규 원전 협력 MOU(한국수력원자력-수출입은행-필리핀 전력회사 메랄코),’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MOU[HD현대중공업-필리핀 TESDA(기술교육 및 개발청)]’ 등이 있음.22)

◦ 양국은 원전 MOU를 통해 신규 원전 도입 관련 사업·재무 모델 공동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 협

력하기로 하였고, 조선 관련 MOU를 기반으로 현지 숙련 조선인력 양성과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양국 정부는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인 △평화‧안보의 닻(Peace and Security Anchors), △번영의 

회랑(Prosperity Corridors), △역량 강화(People Empowerment)와 한-아세안 CSP 비전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함.

4. 평가 및 시사점 

가. 한-싱가포르 정상회의

■ 이번 KSFTA 신규 협상 의제 채택은 KSFTA를 단순한 시장 개방형 FTA에서 △공급망, △디지털, △그린 

경제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신통상 협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FTA 개선 협의는 바이오·제약, 디지털 통관, 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무역 요소를 모듈식 방식으로 협정문

에 명문화함으로써, 전략산업 협력이 단순 공동선언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무역 규범으로 제도화됨.

◦ 이는 2025년 국교 수립 50주년에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5대 협력 축 중 ‘무역·경제협력’ 분야 

핵심 이행 과제를 공식 협상으로 전환한 것임.

- 아울러 싱가포르와의 선제적인 신통상 규범 설계는 한국이 향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업그레

이드 등 역내 통상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로렌스 웡 총리는 2025년 11월 공동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가 한-아세안 FTA 개선 코디네이터로서 

“유의미하고 미래지향적인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한국과 함께 규범 기반 다자무역 체제를 강화해 나

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23)

20) LX인터내셔널 보도자료(2026. 3. 4.), 「LX인터내셔널, 필리핀 정부 표창…“책임 있는 자원개발 공식 인정”」(검색일: 2026. 3. 6.).
21) 필리핀 정부는 1995년 광업법 개정을 통해 환경복구를 의무화함. LX인터내셔널 보도자료(2025. 8. 21.), 「LX인터내셔널, 국내 기업 

최초 ‘해외 광산 환경복구’ 공식 인증」(검색일: 2026. 3. 6.).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3. 3.),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10건의 약정 및 MOU 체결」(검색일: 2026. 3. 6.).
23) Prime Minister’s Office of Singapore 보도자료(2025. 11. 2.), “PM Lawrence Wong at the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Jae Myung”(검색일: 2026. 3. 9.).



102026년 한-싱가포르, 한-필리핀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6.3.16.

■ 동시에 정상회담 직후 체결된 5개의 MOU는 미래전략산업 협력을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실행 주체를 

갖춘 제도적 틀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양국은 △과학기술, △공공안전 AI, △지식재산, △SMR, △환경위성 데이터 분야 MOU를 구체적 협력 

분야와 주체를 명시한 공식 문서로 전환해 신산업 협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화함.

- 또한 국가 AI 전략 2.0 및 주요 디지털 정책을 이행하는 싱가포르를 對아세안 미래전략산업 협력의 규범 

및 기술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양국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이자, 對아세안 미래전략산업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K-VCC 모펀드 조성과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은 이러한 규범과 산업 협력을 실제 투자와 혁신 생태계 

차원으로 확장함.

- K-VCC는 싱가포르 VCC 제도를 활용해 공공 재원과 글로벌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첫 해외 모펀드로

서 한국 딥테크·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자본 접근 경로를 넓히는 수단으로 기능함.

◦ 이러한 구조는 기존 ODA 및 정책금융 중심의 對아세안 협력에 민간 자본과 시장 메커니즘을 본격적으

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對아세안 신산업 협력 방식의 변화를 보여줌.

-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 기업, 연구자, 정부를 포함해 AI 스타트업 육성, 공동 연구, 인재 

교류, 공공·산업 분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AI 산업 생태계의 출발점에 해당함.

■ 다만 이번 회담 성과가 실질적인 협력 구조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행 관리와 중장기적인 사업 

발굴이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KSFTA 개선 협상은 모듈식 접근법을 채택하였으나, 의제별 협상 속도 차이와 국내 산업계 이해관계 조율

이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협상 진도 관리를 위한 양국 간 정례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함.

- MOU 및 AI 얼라이언스는 구체적인 사업화 로드맵, 기관별 이행 점검 체계 등이 부재할 경우 선언적 

협의 및 협약에 머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체계적인 이행 관리 장치 마련이 요구됨.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규범·플랫폼이 연계되어 공동 사업과 투자 파이프라인을 창출하

는 협력 구조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양국 간 협력의 성과와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맥락에서 AI 얼라이언스를 활용한 아세안 역내 후속 협력 의제 발굴 및 미래전략산업 내 사업

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나. 한-필리핀 정상회의

■ 이번 한-필 정상회담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필리핀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경제·산업 협력 중심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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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아세안 의장

국인 필리핀과 통상·인프라·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에 더해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로 협력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한-필 FTA를 기반으로 교역·투자 확대와 제도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산·조선·인프라·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는 한국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방산 협력의 경우 단순 무기 수출에서 유지·보수, 군수 지원 등 운용 단계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면

서 중장기적 산업 협력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필리핀 군 현대화계획 3단계(2023~27년) 추진으로 향후 해군·공군 중심 무기 수요 증가가 전망되나, 중

상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한국의 평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주 경쟁 심화 등에 대비해 일본 사

례를 참고해 불용 군수품 무상 양도, 교육 훈련 등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의 인프라 현대화 정책과 에너지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원전, 조선, 전력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필 선박 MRO 협력은 양국의 산업적 이해관계와 외교·안보적 이유 등으로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관련 업계 진출과 부품 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수빅조선소 현지인력 대상 산업안전 교육을 지원하고 수빅조선소 인근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점을 감안해 유상원조와 연계해 수빅지역 인프라 조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광물·디지털·AI 등 신산업 협력은 양국 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공급망 협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광물자원과 한국의 첨단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할 경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으며, 디지털·AI 협력은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기술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구리·니켈·코발트 등 광물자원 부국인 필리핀과의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특히 책임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LX인터내셔널의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광산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해 양국이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시 운영하기로 

합의한 한·필 경협위 등 제도적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후속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필 경협위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통상 현안 대응과 산업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투자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조선업 인력 양성, 원전 사업모델 공동 개발 등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민간 MOU를 실질적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후속 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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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필리핀 교역·투자 협력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바, 

한-필 FTA 기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상·투자 환경 개선, 통상 역량 강화·인적자원 개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필리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통관 지연, 불투명한 행정

절차, 숙련인력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음.

- 통상·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필리핀 관세행정 현대화, 필리핀 세관의 국제표준 정합성 강화, 

전자행정·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원산지 증명, SPS·TBT24)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행정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필리핀은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현지 진출 한

국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개발협력 자금을 활용해 필리핀의 숙련인력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필리핀의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추어 산업인력·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할 수 있음.

◦ 스마트농업,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한국산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현지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해 한국

산 장비와 기술표준의 필리핀 시장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필리핀의 숙련인력 양성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석박사급을 포함한 서비스 및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 교육·취업·교류 등 협력 범위를 확대·고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2026년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을 위한 성과 달성의 해로 규정하고 

대화상대국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인바, 한국정부는 의장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핵심 의제와 연계된 디지털, 녹색전환, 공급망 안정화 분야의 협력사

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한-아세안 협력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최전선에 있는 필리핀 정부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선 과제로 ‘남중국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의 타결을 강조하는바, 해양안보 협력에 가중치를 

둘 것으로 전망됨.

◦ 남중국해 행동규범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중인 해상 행동

규칙임.

24)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 to Trade).


